
주님 수난 성지 주일                                            2024년 3월 24일 (나해) 2679호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입당성가  주를 찬미해  10 번 영성체성가 
사랑의 성사  

오 지극한 신비여  
169번 
152번 

예물준비성가 봉 헌  340번 파견성가 한 많은 슬픔에  121번 

따름 노래  

따름 노래 I  

화답송   

전례 담당 복사 

8시 미사 

9시 30분 미사  

11시 미사  

5시 미사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영성체송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이지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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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연진 프란치스코 신부  

하느님께서 인간을 섬기심  

  미국에 온 지 어언 두 달이 되었습니다. 낯선 곳에

서 적응 중에 있다보니 지난 과거에 타지에서의 경

험이 제 머릿속에서 겹쳐지곤 합니다. 신학교 10년 

과정 중에는 사목 실습이라는 기간이 1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기간에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바탐

방이라는 지역에서 대학교 기숙사 담당으로 있었습

니다. 보통의 식사와 관련해서는, 점심은 그곳의 신

부님들께서 영어로 대화하시는 자리에서 함께했고, 

저녁은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이 캄보디아어로 대화

하는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초반에는, 아니 일 년 내

내 한결같은 모습으로 눈만 끔뻑끔뻑 하면서 밥만 

맛있게 많이 먹다가 설거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설거지가 저의 주된 업무는 아니었지만 어느 

날 설거지를 열심히 하던 저에게 별명이 생겼습니

다. “머누 리응 짠”. ‘머누’는 캄보디아말로 ‘사람’이

고 ‘리응’은 ‘씻는다, 닦는다’는 뜻이며 ‘짠’은 ‘접시’

입니다. 말 그대로 ‘접시 닦는 사람’이 별명이 된 것

입니다. 특히 주교님께서 손님들을 모시고 올 때면 

어차피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 손님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 설거지는 얼마나 걸리겠다는 

것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설거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 시간은 흘러 떠날 때가 되었고 

송별의 자리에서 주교님께서는 저에게 참으로 겸손

한 신학생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비록 겸손하게 살고자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

만 신학적인 책들, 교과서에서 배웠던 겸손이라는 가

치의 의미가 이런 것이겠다는 생각은 해보게 되었습

니다. 가장 낮은 위치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고 적어도 최선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

장 탁월한 자리겠다고 말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기도 없이 할 수 없는 일

이셨고 가장 낮은 자의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큰 사

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로서 예수 그리스도

께서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 전례의 핵

심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고대하던 임금이요 

왕이신 메시아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우

리는 성지를 들고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호하

는 것이고 행렬이나 성대한 입당의 형태로 이를 표

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향하시는 길이고 우리도 그 길에 동참

할 수 있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느님

을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틀림없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1계명이 정확하게 드러

내고 있듯이 우리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

왔고 익숙한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특히 

성지주일을 비롯한 성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누가 종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더

욱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느님께서 

오히려 인간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

신가요? 

 

  오늘 1독서를 바라봅시다. 오늘 1독서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주님의 종’ 셋째 노래를 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에서 말하고

자 하는 것은 주님의 종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받아들여야 할 운명입니다. 여기에서 박해와 

거부, 고통이 나타납니다. 그는 동료 유배인들에 대

해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중에 폭행과 모욕을 당

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되었지만 자신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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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

게 제자의 혀를 주셨다고 말하고, 내 귀를 열어 주

시며, 아침마다 일깨워주신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지지할 하느님의 궁극적인 증명을 확신하는 것입

니다. 종은 아무런 죄가 없으면서도, 하느님께서 뜻

하신 이러한 고통을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

게 1독서에서 드러나는 종은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

는 어린 양처럼 매질하는 자에게 등을 보이고 수염

을 잡아 뜯는 자에게 뺨을 맡겼으며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기 위해 얼굴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무죄한 종이 받는 고통은 오늘 복음 말씀

에서 더욱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

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섬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

수님에 대한 유다의 배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서는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

다. 예수님께서는 도망을 치거나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하러 가시면서 유다를 통해 

일어나게 될 일을 순종으로 겸허히 받아들이셨습

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의 배반이 있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데려온 유다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왔습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귀를 잘라버렸을 정

도로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했던 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서 또 예

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을 보시면서 베드로는 예

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예수

님께서는 이렇게 최측근의 제자였던 베드로부터도 

배반과 거절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하셨고 이를 위해 어떠한 대

책이나 계획을 세우지 않으신 채 순순히 끌려가셨

던 것입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배반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마

침내 바라빠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

라는 온 유다인들로부터 반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에도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빌

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

소?”라고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며 수난과 

고통을 당하시다가 결국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

니?”라는 말씀으로 숨을 거두십니다. 결국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여자 몇 명을 

제외하고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종의 모습인가요?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

까? 

 

  유다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

적, 물리적 힘이 있고 우리를 잘 먹고 잘살게 이끌어

줄 메시아로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유다의 배반,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배반, 수난과 모욕, 우리

의 죄를 짊어지기 위한 십자가와 고통, 죽음입니다.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만 예수님께

서는 그런 백성을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있고 성경

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말씀으로 죽

음까지 받아 안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인간을 

섬긴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으로 다가오

고 이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도 하느님을 섬기고 종

의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몸소 먼저 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가장 낮은 위치에

서 사랑을 실천하시는 죽음을 맞이하신다는 것을 기

억합시다. 수난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가장 비천하

고 겸손한 종의 모습을 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

상하며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

습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통한 크신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시면서 일 년 중 가장 거룩한 성주간

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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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삼일 전례 일정 및 시간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넷째 주일 (3월) 

  공동체 소식                                                                                                                   

일자 초 봉사 초 봉사 

3월 29일 
(3 p.m.) 

특별헌금 

3월 29일(금)   Holy Land (성지 기금)  

3월 31일(일)   Retired Priests (은퇴사제 기금) 

성삼일 미사봉헌  

3월 28일(목) - 3월 30일(토) 까지 미사봉헌은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헌금 은퇴 사제) 
 

 

주님 수난 성지 주일 행렬  

성지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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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성물 서적 판매  

일시 : 3월 24일(오늘)  9 a.m.—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하느님의 자비심을 구하는 9일 기도  

유아 세례  

유아세례 부모교육   

일시 : 4월 6일(토)  5 p.m.  (정 토마스 교육관)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부활반 예비자 세례식 연습  

부활반 예비자 세례•견진  

부활 제대꽃 봉헌  

부활 제대꽃 봉헌을 받습니다. 제대꽃 봉헌

을 하실분이나 가정에서는 사무실이나 사목 

데스크에 문의 또는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사무실 (718) 321-7676 

레지오 단원 모집  

요셉회 성당 주변 청소  

일시 : 3월 27일(화)  10 a.m. 

로사리오회 음식 판매  

맛있는 생선전과 구수한 잔치국수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부활절 바베큐  

제80차 미동북부 ME 부부 주말  

일시 : 5월 25일(토) 7 p.m.  - 5월 27일(월)  5 p.m.  

장소 : 롱아일랜드 헌팅턴 신학교  

주소 : 440 West Neck Rd. Huntington, NY 11743 

연락처 : 신은미 세라피나 (516) 996-9038 



        공동체 소식                                                                                        2024년 3월 24일 

알 림 알 림 

 

    

   

  

   

  온라인 헌금  

      미사 봉헌                                                                                

꾸리아 평의회  

생활 상담소  

3월 24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정재연, 김진배, 김준수  

 

  

신용조합 등급 승격 

Flushing 1구역 3반 

Bayside 구역 4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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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체조배                                                                                    2024년 3월 24일 

성 목요일 성체조배 시간표 
 

수난전날 저녁 게쎄마니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마태오 26, 40) 하시며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호소하십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당신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신 성체 앞에 나아가 주님 수난을    

묵상하며 조용히 자신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본당 전 신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밤샘 성체 조배 시간

을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분은 본인 이 편한 시간을 선택하여 자유로

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장 · 구역장 · 레지오 Pr. 단장께서는 많은 이들이 성체 조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3월 28일(목) 9:30 p.m. - 3월 29일(금) 7 a.m.    

❖ 저녁 7시 30분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예식 전까지 개인별 성체조배 가능합니다.   

❖ 장소: 본당 친교실 수난감실 
 

<단체별, 구역별, 쁘레시디움별 성체조배 시간표> 

시간 단체 구역 쁘레시디움 (★: 책임자 소속 Pr) 

PM  
9:30 – 11:00 

사목회 다 함께 자유로이 하는 시간 

11:00 –  
12:00 

마니피캇,  
한울림 성가대 

그외 지역 
★기쁨의 원천 Pr. 
기쁨의 샘 Pr. 사도들의 모후 Pr. 공경하올 어머니 Pr.  

AM 12:00 –  
1:00 

한국학교, 베드로회,  
효주회, 코너스톤 

Long Island 
★자비의 모후 Pr. 
모든 성인의 어머니 Pr. 티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Pr.  
겸손하신 어머니 Pr. 그리스도의 어머니 Pr.  

1:00 – 
2:00 

메아리, 소금,  
어머니 연합회 

Forest Hills 
★다윗의 탑 Pr. 
성모 엘레시벳 방문 Pr. 천지의 모후 Pr.  
죄인들의 피난처 Pr.  

2:00 – 
3:00 

울뜨레야, 성제회, 
성시회 

Flushing I 
★원죄없이 잉태되신 모후 Pr. 
영원한 도움의 성모 Pr. 자애로우신 어머니 Pr.  
창조주의 어머니 Pr.  

3:00 – 
4:00 

성령기도회, 간호사회 Flushing II 
★신비로운 장미 Pr. 
은혜의 바다 Pr. 오묘한 매괴 Pr. 은총의 샘 Pr. 

4:00 – 
5:00 

대건회, ME 부부,  
성소후원회 

Whitestone 
★구원자의 모후 Pr. 
상지의 옥좌 Pr. 신자들의 도움 Pr.  
파티마의 성모 Pr. 

5:00 – 
6:00 

로사리오회, 생활상담소 Fresh Meadows 
★하늘의 문 Pr. 
샛별 Pr. 순결하신 어머니 Pr.  
천사의 별 Pr. 

6:00 – 
7:00 

안나회, 요셉회 Bayside 
★바다의 별 Pr. 
인자하신 동정녀 Pr.  성모 영보 Pr.  
평화의 모후 Pr. 사랑하올 어머니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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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llection  

  

Palm Distribution  
During the mass, there is a ceremony to commem-
orate the Lord’s entry into Jerusalem on March 
24th (today). When entering the church, please 
bring the Palm with you. Take the palm and store 
it behind the crucifix until next Ash Wednesday.  

2023 St. Paul Summer Camp  

Holy Triduum Mass Schedule  

Pray The Chaplet Of Divine Mercy  
Please join us to pray every Sunday after 9:30am 
mass during this Lenten season. 
Location : Seminar room in  the Education center 
during Cornerstone meeting, and upstairs in the 
chapel in the children's room every other Sunday 

Health Fair - Sunday, April 7th  
We are offering free health checkups to our parish-
ioners. The blood test will be held today, 
March 24th and will cost $35. Blood test results 
will be available on the day of the Health Fair. 

Blood Test Location : Church Basement  

Over 10 major departments’ doctors are participat-
ing. The blood test on March 24th is an event for 
who do not have time to go to see doctors. This is 
a great opportunity to see specialists in various 
fields in one place and also can receive echocardi-
ography tests.  

Catholic Books and Goods Sales  
Date :& Time : Mar. 24th (Sun)  9 a.m. — 12:30 p.m. 
Location : Church basement  

Infant Baptism  
Apr. 7th (Sun)   12:30 p.m.  Church  
The parents have to be at the church 30 minutes early.  

Parents Education for Infant Baptism  
Apr. 6th (Sat)   5 p.m.   Education Center  

Church Parking Lot Driveway  
In order to avoid the traffic jam on Parsons Boule-
vard on Sunday mornings, all cars must enter 
through the 33rd Avenue entrance.  

Educa-
tion 

Church 

Left 
Turn 

Right 
Turn 

P
ar

k
in

g
 

Church Office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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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Palm Sunday of the Passion of the Lord 

Weekly Homily                                                                                                                                                           March 24, 2024 

  
 
 

 That the successors of the apostles, obedient to the call of Jesus, receive grace to carry his Cross 

humbly in the world,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national and local leaders stand up for the rights of their fellow humans and of prisoners, es-

pecially those unjustly accused,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among us facing a crisis of faith: may they find renewed hope in the Scriptures, rites and 

prayers of Holy Week,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near death: may they embrace the Cross of Jesus and rise again to see God’s face in glory, 

we pray to the Lord. ◎ 

 That members of this assembly celebrate Holy Week with renewed faith, we pray to the Lord. ◎ 

 With the distribution of blessed palms we begin Holy Week commemorating Jesus' triumphant 
entry into Jerusalem and then, by reading of the Passion of Our Lord Jesus Christ, we focus in a spe-
cial way on his final hours of betrayal, arrest, torture and execution. We participate in a fuller way in 
these events by receiving blessed palms and then reading out loud the part of the crowd that welcomes 
Jesus with "Hosannas!" and five days later yells for his crucifixion. Scripture scholars are quick to 
point out that these are two entirely different crowds. Those shouting "Hosanna to the Son of David!" 
were undoubtedly his disciples. Those calling for his crucifixion were surely the religious leaders. But 
by our participating in both roles, we learn an important lesson: at some time in our life we will in-
deed play both roles: sometimes we will proudly claim to be Catholics and followers of Christ; at oth-
er times our actions-- or maybe inactions-- will appear as if we are opposing Christ. 
 
 Unlike Holy Week, sometimes we play both of these roles within minutes of each other! We 
might defend the honor of someone whom people are gossiping about, but later if people start to 
spread rumors about someone we don't particularly like, we might actually join in the gossip or laugh 
at the jokes made at other's expense. I confess I do this sometimes as well. But through the sacrament 
of confession I try to be more aware of doing this by reminding myself that the person I'm making fun 
of is Christ himself! The point of Holy Week is to reeducate ourselves into becoming better, holier 
people, whose sins were forgiven and whom God continues to invite to becoming better by renewing 
our lives.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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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anna to the 

Son of DAVID 
 

Palm Sunday 

Procession 
 

Responsorial Psalm                                                                         Psalm 22:8-9, 17-18, 19-20, 23-24 

◎  My God, my God, why have you abandoned me?  
○  All who see me scoff at me; they mock me with parted lips, they wag their heads: “He relied on 

the LORD; let him deliver him, let him rescue him, if he loves him.” ◎ 

○  Indeed, many dogs surround me, a pack of evildoers closes in upon me; they have pierced my 

hands and my feet; I can count all my bones. ◎ 

○  They divide my garments among them, and for my vesture they cast lots. But you, O LORD, be 

not far from me; O my help, hasten to aid me.◎ 

○  I will proclaim your name to my brethren; in the midst of the assembly I will praise you: “You who 
fear the LORD, praise him; all you descendants of Jacob, give glory to him; revere him, all you 

descendants of Israel.”◎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